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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시대와 몸(body)의 민속학
인공지능의 죽음을 둘러싼 의례를 중심으로

김혜인 (중앙대학교)

1. 서론
2022년, 우리 곁에는 ‘인간의 대체자’로서 얼마나 많은 인공지능 기술을 탑재한 로봇들이 존재하

고 있을까. 기계적 도구를 목적으로 사전에 입력된 논리회로에 의해 작동되는 로봇의 상용화를

시작으로, 현재는 스스로 주변의 변화를 확인하고 즉각적으로 학습하여 대응하는 자율로봇의

실용화 단계에 진입하였다. 물리적 실체가 있는 인공지능 로봇뿐만 아니라 가상현실에서 존재하

는 시스템으로서의 인공지능이 일상에 보급되고 인간의 대리자로서 인간과 사회적 교감을 나누는

관계로의 진전이 본격화되면서 인간사회에 중요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다. 한편, 인공지능과의

관계가 형성되고 확산됨에 따라 언젠가 예기치 못하게 맞이하게 될 ‘인공지능의 고장과 죽음은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가 인공지능의 발달과 함께 도외시할 수 없는 문제로 다가오고

있다. ‘인간처럼’ 관계 맺어온 인공지능의 죽음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 앞에 인간이 느끼는 당혹감

은 충격적인 것으로 일각에서는 인공지능의 죽음을 인간의 방식, 즉 장례로 처리하는 것을 선택하

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인간과 특별한 관계를 맺으며 공동체 구성원의 일원으로 자리 잡게 된

인공지능의 죽음이 ON/OFF기능을 이용하여 장치의 작동을 끄는 기계적이고 물리적인 죽음으로

처리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인간에게 있어 장례는 죽어서 그 신체가 이 세상에서 잘 씻겨지고

망자의 혼이 저세상으로 잘 합류되어 남은 이세상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안정된 일상을 영위하도

록 하는 것으로, 애도의 시간이자 죽음과 재생의 순환적 의례로 존재해왔다. 즉 부패할 신체가

없고 옮겨지는 혼과 그 혼이 머무는 세계관이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능 로봇에게는 본래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인공지능의 죽음에 인간의 윤리가 전이되어 인간의 방식대로 죽음을 처리함에

따라 복합적인 상충점이 생겨나게 된다.

본 글에서는 신체도 혼도 존재할 수 없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의례가 이행되기까지 인공지능

이 인간의 공동체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1999년 출시된 SONY社의 애완로봇

AIBO(아이보)의 ‘폐기’와 관련하여 10회째 행해지고 있는 아이보의 장례식을 통해 파악하고,

친밀한 자의 죽음을 처리해온 인간의 오랜 관습이 인공지능의 죽음에 시도되는 기제를 살펴보고

자 한다. 그리고 그 기저에 죽음이 인류에게 어떤 사건이었으며, 죽음의 의례가 관습적으로 행해져

온 것에 대해 이중장제(二重葬祭)와 한국의 초분(草墳)을 근거로 인공지능의 죽음에까지 인간의

의례가 전이되는 문화적 기인을 찾아보고자 한다. 더불어 기계에 대한 인간의 지배심리에 대해

부연하면서, 인공지능 시대의 행하여질 인간의 의례에 대해 고찰해보고자 한다.

2. 인공지능을 둘러싼 죽음의 의례
2.1 인공지능에 죽음의 의례를 접목해온 사례- SONY社의 AIBO를 중심으로
AI 로봇에 대한 의인화 연구는 “기존의 문화적 관습이 인간-로봇 간의 사회적 관계와 행동의

차원에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보여준다.”1) 인공지능 로봇이 생명을 지닌 존재의 수행성을 지니며

인간의 일상으로 들어올 때 이들을 받아들이는 인간에게는 인공지능을 대상으로 한 의인화 및

인격화의 단계가 일어나게 되고,2) 로봇이라는 존재가 지니는 물리적, 기계적 특성에 대한 개념이

흔들리는 상황이 발생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일본 SONY사에서 1999년 개발한 가정용 애완

1) 임종수, 유승현 「AI 로봇 의인화 연구」,한국언론학보 61권 4호, 2017, 115쪽
2) 임종수, 유승현 「AI 로봇 의인화 연구」,한국언론학보 61권 4호, 2017, 118~11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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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아이보(AIBO, 相棒)를 들 수 있다. 아이보는 기술적으로는 개모양을 갖추고 학습, 성장에

따라 행동 패턴이 변화하며 탑재된 감정과 본능을 가지고 자립적인 행동을 하도록 설계된 인공지

능 로봇이다. 1999년부터 2006년까지 약 15만 대가 판매되었으나, 2006년 SONY사에서 발매를

중지하고 2014년 발매한 모든 아이보에 대한 보증기간 및 A/S 서포트 기간을 종료한 뒤부터,

기계수리회사인 A-FUN社에서 전격적으로 아이보의 수리를 진행하게 된다. 애완로봇의 부품이

없으니 새 로봇을 구매하는 것이 아닌 ‘병든’ 아이보를 치료한다는 개념 하에 폐기된 아이보의

일부 기관을 이식하여 ‘아픈 아이보’를 수리하게 된다. 이때 폐기되어 이식을 해줄 로봇에 대해

함께한 시간에 대한 고마운 마음을 전달하며 A-FUN社 주관의 ‘넋을 빼주는’ 공양의식이 진행된

다. 2017년에 100대에 아이보 영혼을 위로하며 5번째 장례가 거행되었고 후지소프트(FUJISOFT)

의 대화형 로봇인 팔로(Palro)가 추도사를 낭독하고 주지스님의 경전 암송으로 장례 절차가 이루

어졌으며 회를 거듭하여 2021년 아이보 60대에 대한 10회째 장례가 진행되었다.3) 이렇듯 인간의

생활 속에서 깊은 유대관계를 형성한 인공지능 로봇의 죽음에 인간의 의례가 이행되는 현상이

생겨나고 있으며, 인공지능을 함께 경험한 공동체 안에서 받아들여지고 있다.

2.2 죽음을 처리해온 인간의 방식 – 이중장제(二重葬祭)
인간에게 죽음은 어떠한 기제로 작용되기에 신체도 영혼도 없는 인공지능 애완로봇에 인간의

의례를 치러주는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을까. 오랜 세월 인간이 죽음에 대해 가졌던 의식을 잘

보여주는 사례인 ‘이중장례식’을 통해,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의례가 이행될 수 있었던 지점에

대한 근거를 찾아보고자 한다. 이중장례식에 대해 로베르 에르츠(Robert Hertz)는 ‘죽음과 이중장

례식(A Contribution to the Study of the Collective Representation of Death)’에서 사람이 죽은

직후 ‘중간단계기간’을 거쳐 비로소 최종적 장례가 이루어짐에 대해 이야기하며 왜 이러한 중간단

계인 일차적 장제(葬祭)가 필요한지 설명한다. 일차적으로 시신을 보관함으로써 시체가 자연분해

되고 부패가 진행되어 뼈만 남았을 때, 2차 장례인 최종적 장례가 거행되면서 망자는 조상의

세계로 통합되고 유족들은 비로소 새로운 일상으로 복귀하게 된다. ‘의례’는 인간의 생애주기에서

고비를 잘 넘어서고 새로운 관문으로의 진입을 위해 행해지는 것으로, 특히 죽음에 관한 의례는

죽음이라는 유기체의 소멸이 일상에 큰 충격과 두려움을 가져오는데서 기인하며 망자를 타계(他

界)로 떠나보낸다는 관념을 바탕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완수된다.4) 이승의 사람들에게 고인의

신체적 죽음은 곧바로 완전한 죽음으로 간주될 수 없으며, 여전히 이 세상의 사물체계에 속하기에

고통의 과정을 통해 이 세상 사물과 분리되고 죽은 자가 안정된 상태로 산자의 의식에서 표상될

때 비로소 영혼도 안정된 존재로 회복된다고 보았다. 이는 충격에 휩싸인 사회가 점차 균형을

찾아가고 개인이 새로운 세계로 통합되기 위한 분리와 종합의 이중적 정신활동의 방식으로, 최종

의 의식을 거행하고 죽음의 위협과 금기가 종료되어 망자를 진정시킴으로서 일상은 새생명을

얻고 유지될 수 있었다.5) 이러한 이중장제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었는데, 아이가

죽거나 여자의 죽음에 대해서는 일차적인 장례만을 치르고 유족들도 일상에 빠르게 복귀하였다.

즉, 공동체적으로 그 역할과 사회적 지위가 낮은 계층의 죽음에 대해서는 긴 애도의 시간을 가질

만큼 사후의 영향력이 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부정 또한 사회에 미치는 힘이 약하다고 여겨졌다.

이는 한국의 남해 및 서해안의 도서지방을 중심으로 기록된 이중장제에 속한 초분(草墳)에서도

비슷하게 살펴볼 수 있다. 이광규(李光奎)는 “장례는 인간의 통과의례 중 최고의 관문으로 더구나

사람의 죽음은 남은 유족에게 복잡한 기분을 주는 것이니 이것이 장제에 반영이 된다.”6) 고 하며

3) “旅立つアイボを供養 光福寺で１０回目葬儀”, <千葉日報>, 2021.06.19 (접속일 2022.04.30)
4) 로베르 에르츠, 「죽음과 오른손」: 죽음과 이중장례식, 박정호 역, 문학동네, 2021, 9쪽
5) 로베르 에르츠, 「죽음과 오른손」: 죽음과 이중장례식, 박정호 역, 문학동네, 2021, 66쪽

6) 이광규, 「초도의(草島) 초분(草墳) - 초도 장제에(葬制) 관한 일고찰 -」, 민족문화연구 3권0호, 1969,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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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자와 유족 간에 복잡한 관계가 장례로 표출됨을 이야기한다. 초분을 행하게 된 요인 중 하나로

는, 한 해의 시작인 정월 즉, 일상을 벗어난 기간에 이승에서의 인연이 끝나지 않은 망자의 신체를

매장하여 땅을 부정하게 할 수 없었기에 초분을 행하여 매장을 피하기 위함이었다. 시체가 부패하

는 일차장제의 기간 동안 망자의 상태를 잘 조성함에 따라 망자와 남은 자들 간의 사회적 관계를

위험 없이 잘 맞출 수 있고 그로 인해 남은 자들의 생애가 안전해지고자 하는 관념의 소산이었다.7)

한국의 이중장제 또한 연소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장제를 행하지 않았다. 이중장제는

인간생애의 논리적 체계화를 통해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한 것으로 산자가 죽음의 의례를

수행하면서 그들이 상정한 죽음의 세계에 대해 부여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8)

이중장제의 내용을 통해, 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성인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일상

을 재생하기 위해 일차적 장례의 애도의 기간을 가진 뒤, 이차적 장례를 치러 망자가 조상의

세계에 합일됨으로써 산 사람들이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는 과정을 거쳐왔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순환의 체계를 통해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자 했던 과거 사람들의 태도와 죽음에 대한 관념

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2.3 인공지능의 죽음을 처리하는 방식
내 일상의 친구이자 가족을 표방하며 세상에 나오는 인공지능은, 점차 인간의 자리를 대신하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다가오고 있다. 사람들은 인간의 대리자와 친밀하고 요긴한 관계를 구축하며

관계의 범위를 키워나감에 따라 인간 공동체 속에서 인간과 같은 존재로 인식하게 되는 상황을

맞이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간과 같은 존재가 병들고 결국 처분되어야하는 죽음의 상황에 대해

인간에 준하는 방식으로 의례를 치러주고 그 죽음을 달래는 모습을 보인다. 인간은 공동체 그리고

나와 가족의 일상생활에 그 영향을 크게 미칠수록 긴 애도의 기간을 유지해 왔다. 그러한 인간의

의례가 인공지능의 죽음에 이행되는 것은 그의 죽음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어떻게 떠나보내야

만 일상을 다시 재생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인간적인 고민이 반영된 것으로 인공지능을 대하는

인간의 복합적인 심리가 작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장례식이 단순하게 기계를

의인화함에 따른 것뿐만 아니라 인간사회에서 인간의 역할을 대신 수행함에 따라 인간에게 미치

는 감정적 영향력이 커졌음을 의미한다. 아이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1999년 소니社는 아이보

를 제작품이 아니라 소니의 품 안에서 ‘탄생’(99년 발매 당시 캐치프레이즈는 ‘ソニー製ではな

い、ソニー生まれである’(소니에서 제작되어진 것이 아니다, 소니 안에서 태어났다)9) 로 생명체

처럼 탄생하여 인간과 함께 살아가고, 죽음을 맞이하는 세계관이 내재되어있음을 알 수 있다)했다

고 발표하였다. 장례와 출생은 상보(相補)적 관계로 ‘탄생’한 존재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영역

이며 인간사회는 태어난 존재를 돌보며 그 안에서 성장하고 죽음을 맞이하고 처리하는 당연한

과제 떠안고 있다. 또한, 과거 우리의 조상들은 스스로 경험한 적 없는 죽음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

을 인간의 힘으로 극복하고 해결하고자 이중의 장제를 진행하고 많은 금기를 지키며 긴 애도의

시간을 가짐으로서 일상을 재생하는 순환을 반복해왔다. 그런 인간에게 있어 공동체 내에서 서로

관계를 맺고 큰 영향력을 미치는 인공지능의 죽음은 기계의 죽음이 아닌 유사 인간의 죽음이며,

이러한 유사 인간에게 신체와 영혼이 없다는 사실은 오히려 더 큰 인류적 두려움을 유발하는

것이 된다. 즉, 인공지능이 인간과 같이 죽는다고 잠정하는 편이 사회적으로 쉽게 납득되고 용인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인공지능의 죽음에 대해 인간이 오랜 역사 속에서 죽음을 처리해온 방식인

장례가 이행되었다 볼 수 있다. 인간이 지적 이해와 감정을 투사하여 대상을 이해하고 지배하는

7) 조경만, 「초분과 씻김굿, 인간존재와 자연과 사회의 개념화」, 민족미학 11권 1호, 2012, 78쪽  
8) 조경만, 「초분과 씻김굿, 인간존재와 자연과 사회의 개념화」, 민족미학 11권 1호, 2012, 1쪽.
9) “SONYがペットロボット･AIBOを発売【1999（平成11）年6月1日】” <Rakuten Securities,Inc.>,
2022.06.01 (접속일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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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점에서 인간의 의례가 인공지능에 이행되는 것이다.

3. 결론 및 향후의 과제
인공지능의 높은 수준을 판별하기 위한 앨런 튜링(Alan Turing)의 튜링테스트는 “AI가 진짜

생각을 해서가 아니라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인지하고 판단하는 인간의 생각이 곧 AI의

생각과 존재를 실재하는 것으로 만든다10)는 것을 깨닫게 한 바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의 장례를

보며 하나의 해프닝이라는 생각도 하고, 혈연도 아니며 사후세계에서 자손들을 돌봐줄 조상으로

서의 역할도 하지 못하는 기계에게 장례식이라니 상상할 수 없어 하지만, 그 미래가 아예 없는

일은 아닌 것이 되어가고 있다. 인간의 도구적 존재이던 인공지능이 인간과 마음을 나누는 인간의

대리자로서 역할함에 따라 인간은 생각보다 많은 인지적, 심리적 문제를 떠안게 되었다. SONY社

의 아이보 장례식은 2021년 10회를 맞이하였다. SONY 안에서 아이보는 계속 탄생하고 있으며

사람들은 꾸준히 인공지능 로봇을 일상으로 들여오고 희로애락을 함께 경험한다. 인공지능 로봇

의 장례를 치러주기까지 죽음이 인간에게 어떤 존재이며 어떻게 받아들이고 처리되었는지에 대해

이중장제를 통해 일면을 들여다보았다. 사람들은 공동체 내에서 영향력 있는 사람이 죽었을 때

그 사람의 죽음이 산사람들의 일상에 치명적 결함을 가져오는 것을 오랜 세월 경험해왔다. 망자가

조상의 세계로 진입하고 산 사람들의 일상이 회복되기까지의 시체가 부패하는 긴 기간 동안 사람

들은 애도의 시간을 보내며 죽음을 달래고 위험을 경계하며 두려움을 가라앉혔다. 이러한 애도와

장례가 형식적으로라도 인공지능 로봇에게 행해지는 것은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된다.

한편, 공동체 안에서 인간과 깊게 관계 맺는 인공지능의 부패하지 않는 신체와 영혼의 부재는

인간의 방식으로 죽음을 처리함에 있어 문제를 유발하게 된다. 인간은 인간의 의식으로 이해하기

힘든 신비적 세계를 인간중심으로 이해하고 지배하고자 하는 문화적 행위를 통해 세상을 이해해

나가고 받아들이는데, 인간의 대리자인 인공지능의 존재와 그의 기계적 신체는 양립될 수 없는

문제로써, 이때 인간은 심리적 요인에 중점을 두어 죽음을 처리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만큼 인공지

능 로봇이 일상에서 중요한 존재이기에 인간의 의례가 이행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현재

이러한 의례의 진행도 언제까지 가능할 수 있으며 인공지능과 더 가까워질 일상에서 어떠한 방식

으로 죽음이 처리될지 의문의 지점에 와있다.

최근에는 대화형 챗봇(Chatbot)이 일상에서 인간과 교류하는 일이 쉽게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신체조차 없는 보이스 유저 인터페이스(VUI) 기반의 인공지능, 기억과 행동양식

을 클라우드화하여 기계가 고장나도 인공지능의 개성을 계속 새로운 신체에 옮길 수 있는 현재의

아이보, 그리고 죽은 사람을 인공지능으로 되살리는 기술로서의 인공지능 등 기술의 발달은 인간

이 처리하고 지배할 수 있는 질서영역의 바깥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인간과 관계를 맺은 인공지능

의 서비스 종료, 프로그램의 다운 등의 이유로 ‘죽게될’ 실체조차 없는 인공지능의 죽음을 인간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이고 처리하게 될까. 계속해서 우리가 맞이해본 적 없는 전례 없는 죽음들에

대해 어떠한 방식으로 인간의 의례를 적용해나가게 될지, 인간의 대리자로서 관계 맺어갈 인공지

능에 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다.

본 글에서는 인공지능에게 인간의 의례가 이행되는 현상을 이중장제에 내재된 죽음에 대한

인간의 사고와 태도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그러나 인공지능에게 출생, 죽음의 의례가 이행되는

기제에는 죽음에 대한 인간의 태도 외에 여러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기에 다각도에서의

접근이 요구된다. 이는 신체 없는 인공지능의 죽음을 처리해 나갈 미래에 대한 고찰과 함께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10) 임종수, 최진호, 이혜민 「AI 미디어와 의인화」, 한국언론학보 64권 4호, 2020, 7쪽


